
한국일보

법조계 원로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외부 비판ㆍ압력이 개혁의 수단 되어선 안돼” 

23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집무실에서 만난 송상현 회장이 법의 날(4월 25일)을 앞두고 한국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배 법조인들에게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소명의식을 당부했다. 송 회장은 한국인으
로는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과 재판소장으로 활약했다. 2012년 3월부터는 유니세프한국위
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예전 소수의 판검사들이 누리던 사회적 특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바뀐 세상과 높아

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혁신으로 본분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입력 2020.04.23 17:49

“시대 바뀌고 국민 기대치 상승… 성찰
과 혁신으로 법조인 지평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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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7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은 23일 후배 법조인들에게 성찰과 혁신을 간곡

하게 당부했다. 준법정신 함양과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제정된 법의 날(4월 25일)을 

앞두고 그의 서울 창전동 집무실에서 만났다.

지난 2012년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송 회장은 법조계의 가장 존경 

받는 원로 중 한 명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3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미 

코넬대 박사 학위 취득 후 1970년대 초부터 모교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3년 한국

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취임했고, 2009~2015년 소장을 지

냈다.

한국은 법치국가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진단했다. 

송 회장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지도자와 사법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국민의 잘못된 법의식도 문제가 있다”고 일갈했다.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법원에 대한 사회 

신뢰도가 34%를 기록했다. 군, 중앙부처, 경찰보다 낮은 수치다. 공권력 부재 현상은 

곧바로 국격 추락으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를 인용한 그는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42개국 중 39위를 기록했

다”며 “사법부가 더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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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이 법치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개탄스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는 “후배들이 법치주의의 첨병이라는 소명의식으

로 더 신중하고 청렴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력 없이 사회적 지위와 명

예를 유지하면서 권력지향적이거나 현상 유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명의식과 청렴함을 강조하기 위해 그 ICC 재판관 시절의 자신을 반추하기도 했다. 

바쁜 업무 중에 짬이 나 골프장 갈 기회가 생겨도 그는 혼자서 쓸쓸히 골프를 쳤고, 사

교 모임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다는 것이다. “공적인 목적 외에 사람들과 어울리면 

오해를 사는 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재판관이라는 자리입니다.” 지독하다 싶을 정도

로 자신을 다그쳤다는 이야기다.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해 송 회장은 “외부의 비판과 압력이 개혁의 주도적 수단이 되

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권 세력이 국민을 팔아 자신들의 이념과 정파적 이해에 

맞는 권력구조 개편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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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얼굴을 가진 따뜻한 사법, 국제사회의 첨단 흐름을 이끄는 선도적 사법. 그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체계의 지향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후배들이 인

류 보편 가치인 △인권 △법의 지배 △정의 △평화 △민주주의 △기후변화에 더 적극

적인 참여를 해 주길 바랐다.

뼛속까지 법조인인 그는 70년 가까이 써 온 일기를 토대로 첫 회고록을 준비 중이다. 

“ICC 생활 등 진귀한 경험을 젊은이들과 공유해 그들에게 세계를 향한 도전 정신을 키

워주고 싶습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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